
완도의 이진포에서 아쉬운 이별을 고했던 추사,
제주도에 도착한 지 백 여일이 지난 후 초의의 편
지에 답신을 보낸다. 뭍과 섬, 제주도는 지금처럼
가까운 땅이 아니다. 거친 풍랑을 이긴 후에야 도
달할 수 있는 지역이며, 세상의 풍문이 단절된 땅
이었다. 초의가 보낸 편지에“마음이 위로되고 가
슴이 후련해졌다”는 추사였다. 간난의 처지에서
도 막힘없는 원융의 경지를 넘나들던 추사의 달
변을 응대할 상대는 초의였다. 〈완당전집〉〈여초
의〉15신에는 이들의 무애의 경계가 고스란히 전
해진다.

선두(船頭)에서 깊이 생각해 보니 모르겠습니
다만 해인의 빛남도 이와 같은 경지가 있는 것인
지요. 진실로 터럭이 거대한 바다를 삼키고, 개자
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여 막힘없는 원융으로 녹인
다는 것을 그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후 이미 백일이 지났습니다.

소식을 듣기에 불리하여 세상의 소문들이 마침내
여기엔 막히고 끊어졌는데, 홀연히 여기 멀리까지
그대가 편지를 보내 주어, 실로 수행이 정길(淨
吉)하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흐뭇하고, 가슴이 트
이는 듯합니다. 저는 요즘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잡니다. 그대의 삶도 이것을 벗어남이 있
는가요. 그대는 자비로서 의당 마음이 쓰이겠지만
지나치게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허 소치가 지금
까지 돌아오지 않아 무척 기다려집니다. 봄이 지
난 후 (제주도에 온다는)기약한 것이 벌써부터 기
다려집니다. 또 허 소치에게“고인과해도(高人過
海圖)”를 그리게 한 것은 곧 법문의 중요한 공안
입니다. 섣달도 다 지나 가는데, 오직 길상여의하
시길 빕니다. 이만 줄입니다. 누륵충 경자(1840)

년 12월26일
두 가지 장을 모두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강 꾸러미 속에 능이버섯을 넣었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먼 길이라 편지가 잘못된 것
이 이와 같습니다. 여분의 향적(香積: 좋은 음식)
을 봄이 지난 후에도 얻어 다시 보낼 수 있겠습니
까. 지난 해 금강에 있을 때, 그대와 철선스님이
다 함께 굳게(작은 거울을 나누어 주고 받으며)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봄이 지
난 후 모두 찾아서 철선에게 보내는 것이 어떨지
요.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船頭分別 未知海印發光 亦有如是一境歟 固當
以毛呑巨海 芥納須彌 無챓圓融而銷之 師又謂何
入海以後 已近百日 風信不괿 世諦上聲聞影響 遂
此阻斷 忽此禪 遠存쩦 悉團蒲淨吉亦足慰開 걽
狀開口卽喫 閉眼卽眠 師之活計 亦有外是者耶 以
師慈悲 宜其注存 亦無庸過慮耳 許痴之至今不歸

不勝勞勞 春後之期預爲翹企 且令許痴作一高人過
海圖 卽法門一重公案也 臘尾將收 唯冀吉羊如意
不宣 걽 퉆 庚子 臘月 卄괯日
二醬具領多謝 熊耳之入於薑包者 化爲烏有 遠塗

魚雁之致訛 有如是耳 如有香積之餘 春後可得 更爲
帶걐耶 往年在琴江時 師與鐵禪 俱有小銅鏡分贈之
約而遂無聞春後즁覓於鐵禪帶걐如何帶걐如何

〈벽해타운첩〉에도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경자
(1840) 12월 26일에 쓴 것이다. 실제 추사는 월
일만 기록했다. 친필본 추사의 편지에 세필(細筆)
로 쓴“경자(庚子)”는 초의의 글씨이고, 하단의

“如有香積之餘~帶걐如何”부분과 년 월일은〈〈완
당전집〉〉〈여초의〉15신에는 결락되었다. 따라서

〈벽해타운첩〉은 제주도 유배 시기 추사와 초의의
구체적인 교유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추사가 소치에게“고
인과해도(高人過海圖)”를 그리게 했는데 이것을
불교의 공안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띤다. 고인
(高人)이 바다를 건너는 그림인 고인과해도(高人
過海圖)는 실제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향하는 초
의를 그리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망망한 바다, 풍
랑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선각자인 신선을 그
린 것인가. 아마도 추사 자신을 그리 표현한 것인
지도 모른다. 한편 초의는
대둔사의 진미(珍味)인 능
이버섯과 장류를 제주로
챙겨 보냈다. 추사가 향적
을 보내라는 거듭된 재촉
은 지기(知己)에게나 통하
는 정감어린 희언(戱言)이
었다. 

“입을 벌리면 먹고 눈을 감으면 잡니다”

30여년째〈잡보장경〉독송으로 아침을 여는 불자가
있다. 박준영(74) 국악방송 사장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가 다 아침을 기도와 신행으로 여는 것은 당연하다. 하
지만 박 사장 같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삐
사는 이들에겐 정말 불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박 사장이 이 경구를 매일 아침 독송하게 된 계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서 바쁘게
일하던 시절,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여름 휴가차 설악
산을 올라갔다. 한여름 무더위를 뚫고 조계암에 도착
한 갈증을 해소하러 샘물로 갔다. 물을 길어 올려 마시
려는 순간 머리 위서 무엇인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바
로 종이에 코팅된〈잡보장경〉이었다. 물론 처음 본 구
절은 아니었지만 왠일인지 그날은 마음속에서 새롭게
느껴졌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나무에 매
달린〈잡보장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고 있었더니
역시 물마시러 온 보살님도“참 좋은 말씀입니다”라
며 혼자 중얼거리며 이 경구를 읽었다. 
박 사장은 생각했다. “아 이 구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옥같은 명법문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자 박 사장은 즉시 종이와 펜을 가방서 꺼내 이〈잡보
장경〉구절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다. 
휴가서 돌아온 그는 당시 KBS 사보에〈잡보장경〉을

소개하는 글을 썼으며, 수십 장을 복사해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집에 걸어
놓은〈잡보장경〉구절을 삼배와 함께 읽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미래소년 코난’‘개구리 왕눈이’등 우리가 말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 지는 40여편의 만화 주제가를
일선 PD시절 작사하기도 했던 박 사장은 자신의 인생
을‘불(佛), 시(詩), 방(放)’으로 표현한다. 즉 시를 쓰
고 부처님 법대로 살며, 방송을 통해 국악을 대중화시
키는 것이다.  
지금 박 사장이 하는 주 업무도 국악방송 사장으로

서 방송 매체를 통한‘국악의 대중화’다. 
“국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
입니다. 국악을 알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게 되
고 내 조국을 사랑하게 됩니다. 뿌리를 알게 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전통과 일상의 소통 이것이 국악방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술과 문화는 현상과
모양 소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지요. 국악방송은 우리의 전통문화를‘살아있는 문화’
로서 청취자들에게 판소리와 정가, 민요 등을 전달합
니다. 우리 한국사람의 몸에는 국악에 대한 DNA가 있
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학생들은 우리 음악을 모릅니
다. 생모 얼굴을 못 보고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싶네
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꼭 살려야 합니다. 때문에 우
리 국악방송은 분명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보편성이
있는 우리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박 사장은 국악방송을 통해 세 가지 캠페인

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가 아리랑 캠페인이다. 유네스
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아리
랑’을 한국의 대표적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나의노
래 아리랑’특집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몇해 전 서울시청서 열린‘아리랑축제’에 참가한

퓨전 재즈기타의 최고봉인 리 릿나워(Lee Ritenour)
는“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 혹시 그 이
름은 몰라도 두 번만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가락이
아리랑이요 모두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
라는 말을 했다. 우리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게 재즈의 거장 마저 빠져버린 아리랑의 매력

을 국내 대중들에게도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필요성
이 있다는 게 박준영 사장의 생각이다. 때문에 대중들
에게 다가가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2010년 10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제29회 대한민국국악제’이다. 한국국악협회와
국악방송이 공동 주최했다. 국악방송 박준영 사장은
이 행사를‘KOREA No.1 BRAND ARIRANG ; 대한민
국 대표상징 아리랑’이란 주제로 기획했다. 이틀 동안
펼쳐진 이 행사는 1930년대 이후 아리랑의 대표곡인
아리랑과 민요 아리랑 등을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시
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예년 국악제와 다르게 주제

를 분명히 해, 무대에 아리랑 관련 노래의 자막 서비스
까지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쉽게 아리랑을 따라 부
를 수 있도록 했다. 일종의‘아리랑 노래방’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박준영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얼쑤 아

리랑1’과‘얼쑤 아리랑2’의 가삿말을 발표하며 대중
들에게 아리랑을 친숙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
고 있다.

박준영 사장은 아리랑에 대해“오늘날 우리 가슴에
절로 흘러 내리는게 우리 가락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라며“예나 지금이나 동서나 남북을 가리지 않고 우리
에게 가장 친근하게 배어 있는 친구이자, 정서이자, 바
로 우리 문화의 상징이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로 박 사장이 주력하는 것이‘참국사’운동

이다. ‘참으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캠페인 용지 한 장을 들고
신청서에 가입을 종용한다. 직접 영업(?)도 나서는 것
이다. 고희가 넘은 나이임에도 열정 하나만큼은 왠만
한 젊은이 못지 않다. 
국악 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해 후원하자는 취지로

2010년 4월 출발한‘참국사’는 현재 1만명을 훌쩍 뛰
어넘을 정도로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덕수궁서
첫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악 대중
화를 위한 그의 열정 깊은 곳에서는 불교가 있었다.
“국악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도서 중
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민간 토속신앙
을 흡수하며 발전했습니다. 국악 역시 그 기원을 따지

매일아침〈잡보장경〉독송으로시작

‘아리랑’대표브랜드만들려축제기획

‘참으로국악사랑하는운동’회원1만명

1999년방송인연합불자회창립

주말마다사찰다니며불교시습작

2009년불교언론인상을수상하는박준영사장〈사진왼쪽〉. 조계종총무원장자승스님으로부터상패를수여받고있다.

국악방송박준영 사장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제주유배시추사와초의의교유를살필수있는〈벽
해타운첩〉.

“불교, 시, 방송은
내삶의三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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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고교만치말고불리하다고비굴치말자
무엇을들었다고쉽게행동하지말고
그것이참인지깊이생각해
이치가명확하면과감히행동하라
벙어리처럼침묵하고임금처럼말하라
눈처럼냉정하고불처럼뜨거워라

태산같은자부심을갖고누운풀처럼자기를낮춰라
역경을참아이겨내고형편이잘풀릴때조심하라
재물을오물처럼볼줄알고터지는분노를다스려라

때로는마음껏풍류를즐기고
사슴처럼두려워할줄알고
호랑이처럼무섭고사나워라
이것이지혜로운이의삶의길이니라”

<잡보장경>중에서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
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
납양초로초장엄을 할수있습니다.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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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납양초 교체형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밀납연화 小 7∮× 6.5㎝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육각초 7.0∮× 34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도자기 인등

꽃과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인터넷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는향료를사용하지않고
100% 자연향을원료로하여고객만족을실현하고있습니다



고 들어가면 농경사회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하
며 흥얼거리던 가락이 국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융합
과정을 거쳐 발전한 국악과 불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국
악과 찬불가 선율이 비슷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평생 동안 불자의 길을 걷는데는 집안

내력과도 관계가 깊다. 경남 진주의 신심 깊은 불교집
안서 태어나 불교적 정서를 많이 받고 성장했다. 새벽
마다 마을에 은은히 울리던 종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
으며, 진주 사범학교 시절 고성 견성암서 고시공부를
잠깐 하며 산사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방송국 PD로
일하면서 주말마다 사찰을 즐겨 다니며 신행생활을
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나가면 하루가 즐거워서 좋
았어요. 마음이 편안해 지거든요. 대구방송 사장 시절
에는 제가 있는 숙소가 조계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
후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립학교다 보니까 학교
안에 법당이 있었어요. 맹모삼천지교라고 법당 근처에
서 사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 예불에 참가하게 됐지요.
그리고 주말이면 동화사, 파계사 등을 돌아다니면서 시
(詩)도썼지요. 인생에서가장행복한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박 사장은 1990년 봉은사 불교대학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또한 SBS 전무시절인 1998년에
는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던 사내 불자회를 재
조직했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SBS와 MBC, KBS, 경
향신문 등 신문방송 현직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방송
인 연합불자회를 만들어 매주 목요일마다 법회를 진
행했다. 
이렇게 불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박 사장의 법명

은‘향산(香山)’이다. 
그가 평소 존경하는 봉화 축서사 무여 스님에게 받

은 것이다. 세상에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다. 그래서일까. 박 사장은 남모르는 선행도 펼쳤다.

2009년 수상한 불교언론인상의 상금 300만원을 교계
방송모니터 모임인 사단법인 보리에 보시했다. 고희때
는 선물로 자식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여행경비도 자
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참여불교재가연대에 고스란히
전하기도 했다.
이런 박 사장이 최근들어 국악 대중화를 위해 진력

하는 것이 또있다. 고등학교 교가의 국악화다. 현재 1
만1317개의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서 불리는 일본
군가 형태의 교가 대신 국악반주 교가를 보급하는 것
이다.
“교가는 주요 국가기념일과 학교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각 학교의 상징이자 학생들에게 자연스럽
게 애교심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음악성과
함께 민족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
요. 그래서 음악이 가지는 특성상 단체활동을 시작하
는 학교인 경우 교가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
하다고 생각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학교서 사용하는 교가의 음원 상태가 대부분

열악해 이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박 사장이 국악방송
스튜디오를 개방했다. 녹음 및 믹싱 과정을 스튜디오
서 거침으로써 한층 더 수준높은 음질의 교가를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계룡중학교를 비롯해 금
성여고, 대원여고, 봉의고, 예성여고 등 10여개 학교
이상에서 국악 교가 편곡에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박 사장의 인생에 또하나 비중을 두는 것이 있다. 시

(時)를 짓는 것이다. 박준영 사장은〈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등 시집을 네 권 펴내기도 했다. 그런데 시세
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말마다 사찰을 답사하며
써서인지 불교적 내용들이 많다. 특히‘바보부처’는
우리 중생이 모두 부처요 불성이 있다는 것을 시로 잔
잔하게 펼쳤다. 

“금부처금부처도금한금부처야/도둑놈이금칠을벗
겨가도/쓰다달다 가타부타 말이 없는 먹부처야/부처님
은바보/바보니까부처/그런거안가리니까더부처/거
지도 부처/도둑놈도 부처/당신도 부처/우리 모두 부처/
부처가 바보니까/우리 모두 바보/바보, 바보 바보가 아
름다운세상”(‘바보부처’중에서)

박 사장은 말한다. “부처님은 저의 영원한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
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법을 알리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발원하지요. 앞
으로도 여지껏 그랫듯이‘불, 시, 방’인생을 계속 잘
회향하도록 매진할 것입니다.”

글=김주일기자, 사진=박재완기자박준영사장이펴낸시집중일부. 총네권의시집을출간했다.

우리절에서는 49잿날 재를 지내는 중간에 돌아
가신 분에게 가족이 쓴 편지를 읽는다. 아들이 어
머니께, 딸이 아버지께, 외손녀가 외할머니께, 며
느리가 시어머니께, 사위가 장인어른께,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는 집의 가족들에게

말한다. 임종환자의 눈이 빛을 잃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 이별을 충분히 하라고. 하지만 그게 쉽
지 않다. 그들은 혼침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또렷
한 정신을 지니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었
다. 어느 날 문득 환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
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사람들은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여섯 번 재를 지내는 동안 유가족

들에게 말한다. “편지를 써 오세요. 사랑한다는 말
도 좋고, 죄송하다고 참회하는 말도 좋고, 감사의
말도 좋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
고…, 어떤 글이든 다 좋습니다.”
대체로 세 집 중 한 집은 편지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할 말이 없겠
는가.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다고. 다만 그들은
글 쓰는 데 자신이 없거나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
이기 싫은 거다.
어떤 집은 전 가족이 다 써오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전에 꿇어앉아 돌아가신 분과의 이
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참석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쏙 빼놓는다. 그런 날은 49재가 길어지지만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

유난히 금슬이 좋았던 부부, 남편을 먼저 보내
고 홀로 남은 아내는 앙탈을 부리듯 소리쳤다.

“여보, 난 어떡하라고 이렇게 먼저 가는 거야! 나
는 당신 없이 혼자 살기 싫어. 나 얼른 데리고
가!”그리고는 법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놓아
통곡했다.
갓난아기였을 때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가 마

지막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 없는 세상으로
얼른 가시라고 기도했던 손녀는 할머니의 49잿날
그걸 뉘우친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나니 하루,
한 시간, 한 순간이 그리운데 왜 그때는 할머니를
고통없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만 기도했을까. 그

리고 부처님은 그 기도를 왜 그렇게 빨리 들어주
신 걸까.”
머나먼 외국 땅에서 임종을 맞는 어머니를 찾

아오는 자식의 절박한 심정을 아들은 이렇게 표
현했다. “저는 어머님께서 제가 도착하는 화요일
까지 살아만 계셔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화요일 아이 어미와 도착하여 어머님
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체온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를 존경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평생

안고 산 상처를 언급하며 영전에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시할아버님의 기지로 간신히 목숨을 건
진 아버님께서 이튿날 공산당원의 죽창에 찔려 돌
아가신 할아버님의 시신을 보셨다는 그 사건이 아
버님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치며 아버님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딸은 49일이 지나

도록 엄마의 부재(겘在)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위암을 선고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지켜보
며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받아
들이지 못하고 준비없이 엄마와 헤어졌네요. 정말
내 곁에 안 계신지, 지금도 실감하지 못하고 텅 빈
집에 받지 않을 전화도 걸어보고 입지 못하시는
옷도 빨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떠난다. 이 육신이 유한한 존재이

기에. 그러니 서로 미워하
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말고,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 사
랑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
기에. 

가신님을 위해 부르는‘송가’

절절한고인과의추억

가슴에묻고우린살아가네

전법일기

그림·박구원

한북스님((재)선학원대구보성선원주지)

부치지 못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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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사장은…1940년생으로동아대와중앙대대학원을거쳐1968년부터동양방송영화부PD로방송일을
시작해 1970년대의 TBC 애니메이션과 1980년대 KBS 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미 문단에 등단한 시인으로서
많은애니메이션주제가를작사했다. 빨강머리앤, 그레이트마징가, 그랜다이져, 꼬마자동차붕붕, 미래소년코난,
우주소년아톰, 짱가, 호호아줌마등이모두그의작품이다. 1990년대에는KBS영상사업단사장과대구방송대표
이사로활동했고, 2000년대에는 SBS 전무이사로재직했다. 이어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원장을역임한뒤국
악방송 사장으로 있다. 저서로는〈도장포엔 사랑이 보인다〉〈장안에서 꿈을 꾸다〉〈얼짱, 너는 꼬리가 예쁘다〉

〈동물의왕국그림자를베다〉등이있다.


